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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국가를 재건한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기술개발에 혼
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에게 기술은 생존의 수단이었다. 당장 국가 재건
과 동시에 주변 적들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사막에 민족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끌여와 식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무기개발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술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몇 가지 요인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기를 맞이했다. 그러한 요인은 美蘇 양극
체제의 붕괴 이후 방위산업의 상용화, 구소련권 유대인들의 대거 귀환, IT 기
술개발 붐, 세계 정상급의 연구개발인력 확보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과 조화
로운 정부의 기술진흥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중동 산유국들이 땅 속에 석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 속에 무한
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하이테크 시장의 총아로 급부
상했다. 특히 통신분야와 인터넷 관련 기술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중해 동쪽의 작은 사막 땅에서 기발한 신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다국
적 기업들이 앞 다투어 이스라엘에 R&D 센터를 세우고 벤처투자자들이 몰
려들었다. 풍부해진 투자금과 연이은 나스닥 진출 성공사례 발표는 이스라엘
의 젊은 과학두뇌들을 기술개발로 강력하게 흡입하여 북쪽 레바논 국경에서
남쪽 네게브 사막까지 국가 전체를 거대한 R&D 단지로 변모시켰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미지를 앞으로는 聖地보다는 기
술 비즈니스 국가로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상아탑의
과학연구도 이제는 외부의 투자금을 끌여 들일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한
다면서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IT 분야의 세계 시장이 절정을 이루던 2000년 중반 이스라엘의
미국 증시진출 기업들의 주식 시가 총액은 수천억불에 달했다. 세계 하이테
크 시장으로 대변되는 나스닥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실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비록 현재 하이테크 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나스닥이 몰락 지경에 이르렀
지만, 이스라엘의 기술개발에 대한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
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이스라엘의 첨단기술과 한국
의 생산능력을 결합시켜 우리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텔아비브무역관에서 기술거래알선 실무 과정에 수집한 경험적인
정보와 이스라엘과 미국 증시에서 발표된 공개정보를 토대로 작성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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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軍이 하이테크 산업 발원지

  가. 하이테크 선구자 군수산업체

이스라엘에서 방위산업은 1948년 국가 재건 이전부터 이미 싹이 트기 시
작했다. 해외에서 조상의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독립투쟁을 위해 1920년
대부터 빵공장, 세탁소 및 여타의 은밀한 장소에서 폭발물들을 제조해왔기
때문이다. 1933년에는 이스라엘 국가 재건 이전의 군대조직인 하가나가 결성
되어 무기 제조는 보다 체계화되었다. 독립전쟁 직전인 1947년에 지도자 벤
구리온은 무기제조 설비를 구하기 위해 하가나의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보

냈다. 이스라엘 독립투사들은 이러한 기계를 몰래 반입하여 마침내 경기관총
(Sten gun)과 대포(Davidka canon)를 제작할 수 있었다.

  국가 재건 이후에 이들 비밀 병기제조창이 이스라엘군수산업체(IMI: Israel
Military Industries)로 탈바꿈했다. IMI는 1954년 우지 경기관총 개발에 이어
이스라엘 군에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여 공급했다. 이 업체가 생산한 무기 중
널리 알려진 것으로 갈릴 권총, 메르카바 탱크, 무인 원격조종 소형 비행기
(MRPV) 등이 있다.

1953년에는 이스라엘항공산업체(IAI: Israel Aircraft Industries)가 설립되어 공
군의 항공기 관리와 자체 항공기 개발의 발판을 구축했다. IAI는 설립된지 6
년만에 독자적으로 항공기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IAI개 생산한 최초의
비행기는 푸가 마지스터(Fouga Magister)다. 그후 수송기(Arava)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항공산업은 1967년 6일 전쟁 이듬해 그 동안 군수물자 조달을
의존해왔던 프랑스가 이스라엘 공군의 사양 요청에 따라 제작했던 미라지

50대의 인도 동결과 함께 대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를 계기로 제조능력이 크
게 도약한다. IAI는 즉시 자체 공군기 제작에 착수하여 미라지-5의 개량형인
네세르(Nesher) 전투기를 최초 생산하여 1971년부터 실전 배치시키고, 1975년
에는 네세르의 차세대 비행기로 크피르(Kfir)를 제작했다. 크피르는 계속 개
량되어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공군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 해병대에

도 판매되고 있다.

  IAI는 전투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수용 항공기, 미사일 시스템(가
브리엘, 애로우), 위성(오페크, 아모스) 그리고 전자 및 레이다 기반의 전투시
스템과 같은 다양한 군수용과 민수용 첨단 설비를 제작하고 있어 이스라엘

최대 하이테크 종합체로 자리 잡고 있다. IAI는 이스라엘 방산품 수출의 절
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첩보위성 오페크와 상업용 위성 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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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중동 사막의 신생 소국가를 세계 8대 위성국가로
만들었다.

핵무기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1955년 미국 정부와 평화목적
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위한 협력협정을 서명하면서부터 원자력 프로그램

을 착수했다. 텔아비브 남부의 외곽 도시에 소렉원자력발전소가 미국 기업의
일부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다. 그 높이는 30미터이고, 시설 중앙부 시멘트
웅덩이에는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 발전소는 현재도 의학 및 산
업용 방사선동위원소의 연구와 수출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2단계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56년
이스라엘이 프랑스의 지원으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절반 이상 점령한 이

후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강력한 철수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자국안보를 핑계

로 프랑스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프랑스는 연구용
원자력 발전소를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해있는 디모나에 건설해주기

로 했다. 하지만 이 발전소가 궁극적으로 원자력 무기 생산용으로 전환되어
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프랑스는 발전소 건립 공사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그들이 떠난 이후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발전소를 완공시켰다. 원자력 기술
확보를 위해 와이즈만연구소에 원자력물리학과를 신설하여 세계 톱 수준의

물리학자 9명을 유치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핵무기 4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군이 자국의 컴퓨터 산업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시발점은 1959년 맘람(이스라엘 군 중앙 컴퓨터처리부대를 지칭하는 히브리
어 약자)의 발족이다. 맘람은 이스라엘군 컴퓨터화의 선구자로서 초기에는
군의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날로 지나면서 이 조직은
이스라엘 군의 여러 하부 조직으로 분산되어 나갔다. 요즘 맘람 출신들은 산
업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앉아 있으며 이스라엘 하이테크 선구자들로 활약

하고 있다. 그리고 맘람도 이스라엘 군의 컴퓨터 인프라와 각종 전산 프로젝
트 및 인력 양성의 기능으로 더욱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중에는 IMI와 IAI 외에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 있다.
그것은 병기개발청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의 약자 라파엘이다. 라파엘은
1959년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 ‘샤피리트1’을 개발한 이후 미사일 전문 제조
및 수출기업이 되었다. 이들이 개발한 미사일은 샤프리르 1과 2, 피톤3, 가브
리엘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있다. 라파엘의 미사일 제조기술은 1960년대
중반부터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민수용 및 군수용 컴퓨터처리 기업 설립에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미사일 기술은 현대 이스라엘 하이테크의 다양한 분야
에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중북부 요크네암에 위치해 있는 갈
릴 메디칼은 미세 침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혁신적인

의료품을 개발하여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핵심기술이 미사일 발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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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사대를 급냉시키는 데서 온 것이다. 이 회사를 들어서면 안내판에 ‘미
사일 기술에서 나온 제품’ 이라는 문구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 방위산업체의 핵심 제조품
회사명 주요 생산품

IAI 전투기, 무인조종기, 민간항공기, 인공위성, 미사일(애로우)

IMI 총기류(우지 경기관총, 갈릴권총), 탱크(메르카바), 장갑차

라파엘 미사일 전문 제조

엘비트 항공기/헬기 업그레이딩 시스템, 첨단 헬멧 시스템

마갈 각종 감시 카메라 장치

엘타 각종 레이다 시스템

  나. 전자정보부대 쉬모네 마따임(8-200)

이스라엘이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통신기술시장과 인터넷 보안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 정보부대 쉬모네 마따임(숫
자 ‘8-200’의 히브리어 발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美國國家安全局
(U.S National Security Agency)에 해당하는 이스라엘군의 중앙정보부대 쉬모네
마따임 출신자들이 이스라엘 하이테크업계를 주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들이 세운 벤처기업이 모두 30-4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만 해도 10여개사가 넘는다. 이스라엘의 간판 하이
테크 기업인 방화벽의 체크포인트, 보이스 메일의 컴버스, 데이터 보안의 나
이스 시스템과 오디오 코드, 생물정보학의 컴퓨진을 세운 창업자들이 모두
쉬모네 마따임 출신이다.

1959년 이스라엘 정보부대 소속 연구·기술기능을 맡는 전자부대로 출발한

이 부대는 창설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을 주도하는 인
력 양성소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알 수가 없으나, 이스라엘 하이테크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외국 투자가나 기술사업자들 사이에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

려져 있다. 통신, 보안, 암호, 데이터처리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투
자가를 찾을 때 자신의 경력에 ‘쉬모네 마따임’ 출신자임을 밝힐 경우 각별
한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스라엘의 젊은 벤처기업가들이 신기술 개발로 엄청

난 돈을 버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그 주인공들 중에 쉬모네 마따임 출

신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입대 대상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일

확천금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정보부대를 지망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경력직
으로 군대 졸업한 사람들도 다시 정보부대 입대를 강력히 지원하는 추세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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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교 마치고 나면 남자는 3년간, 여자는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제대 이후 대학교를 입학한다. 그런데 쉬모네 마따임 복
무자들은 군복무 기간 중에 군이 지정해주는 대학교의 지정학과에서 4년 동
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암호 관련 내용을 전공으로 공부했다
면 군부대에서도 동일한 분야에서 4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 또는 응용을
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자신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본인 명의로 특
허를 출연토록 하여 군복무 이후 그것을 토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업계의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체크포인트 사장 길

쉬웨드(34세)는 1986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컴퓨터 요원으로 발탁되어 4년
동안 군대 컴퓨터망을 서로 연결하여 특정인들에게는 기밀자료의 접근을 허

용하면서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케 하는 일을 했다. 그
는 1993년에 벤처기업을 세워 기업이나 조직의 인터넷망에 아무나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화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업 개시 3년만에 나스닥에 상장
하고 미국 대기업 500개사를 비롯하여 전세계 25만개 사이트 이상에 방화벽
을 설치하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아무리 뛰어난 바이러스나 해커라 할
지라도 체크포인트 방화벽은 뚫지 못하고 있다. IT 붐이 절정을 이루던 2000
년도 그의 회사 주식 시가 총액이 300억불을 넘었다. 그의 재산도 10억불을
상회하여 신흥재벌 또는 이스라엘의 길 게이츠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3. 새장 속 벤처기업들이 세계 창공을 날다

  가. 하이테크 거장들의 생성 연대기

1957:  1990년대말 이스라엘 최대 하이테크 기업 중의 하나가 된 ECI 텔레
콤이 설립되었다. 당초 군수물자 생산으로 출발했으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
서 통신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점차 민수용으로 방향을 돌렸다. ECI는 1990년
대 후반경 DCME(디지털 서키트 다중설비) 분야에 세계 시장의 70-80%를 석
권하면서 이스라엘 통신업계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
회사의 설비는 AT&T, MCI, BT 등을 비롯한 세계 140개국 이상의 통신회사들
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 때 매년 매출 성장율이 30%가 넘었고, 수익률 또한
20%에 육박하던 전성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세계 통신시
장의 불황과 함께 성장세는 꺽어 지고 나스닥의 주가 또한 급락하는 시련기
를 맞이하고 있다.
  
1962:  이스라엘 최초의 벤처기업으로 평가받는 엘론산업(Elron Industrie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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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아 갈릴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금융가인 르까나티가
문과 미국의 데이비드 록펠러 소유 벤처캐피탈로부터 16만불의 투자금을 받
았다. 갈릴사장은 1966년 당시 국방부 차관이던 시몬 페레스에게 국방부 병
기개발청 라파엘의 축적된 노우하우를 자사에 통합시켜 새로운 군용 및 민

수용 컴퓨터 응용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엘론은 하이테크
지주회사로서 엘론소프트웨어(100% 지분) 이외에 엘비트시스템, ㈜엘비트,
조란, 네트비전, 기븐이미징과 같은 10여개 이상 유망 기술업체들의 대주주
가 되어 있다.

1968: Aurec 그룹이 결성되어 이스라엘 통신부로부터 전화번호부 옐로우페이
지 발간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 회사는 1979년 이스라엘 전화번호
부 발간 입찰을 따내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오렉정보(Aurec Information)를 신설했다. 오렉정보가
1985년에 암독(Amdocs)으로 바뀌면서 미국 통신업체에게 전화요금 부과시스
템(Billing)을 공급하게 되었다. 암독은 1998년 미국에서 최초 주식공개를 통
해 2억 5200만불을 모은 뒤 다음해 다시 7억 7400만불어치의 주식을 1차 발
행하고 그 몇 개월 이후 2차 주식발행에서 5억불을 모았다. 암독은 전화요금
부과시스템에서 세계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는데, 주가 절정기의 총
자산가치는 210억불에 달했다.

1969: 이스라엘 최초의 벤처기업가 우지아 갈릴은 그의 파트너 아브라함 소
헤미와 함께 엘신트(Elscint)를 세웠다. 이들은 처음에는 원자력 물리실험설비
를 판매했으나 얼마 후부터는 의학용 원자력 스캐너 제조를 시작했다. 엘신
트는 1972년 이스라엘 최초의 나스닥 상장사가 되었다. 이들은 첫기업 공개
에서 7백만불어치의 주식 발생에 성공했다. 엘신트는 이스라엘 의료장비 제
조업계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고 MRI와같은 정밀기기 생산에 주력해왔다. 하
지만 이 회사는 내부 사정에 의해 1999년 GE에게 2억 7천만불에 매각되었다.

1981: 통신과 네트워크 장비분야의 라드그룹(RAD)이 몇 명의 사업가에 의해
결성되었다. 당초 Bynet사에 통신장비를 제조하여 공급했던 라드는 계속 사
세를 확장시켜 2000년대 이스라엘의 대표적 하이테크 주자 중의 하나로 부
상했다. 이 회사는 유망벤처기업들을 발굴 및 육성시켜 온 결과로 그룹내 나
스닥 상장사만 해도 7개사에 이른다. 그룹의 주력기업인 RADWARE의 나스
닥 주가가 절정기에는 80불을 상회하여 주식시가 총액이 15억불이 넘기도
했다.

1983: 이스라엘 투자은행가인 코비 알렉산더씨가 미국기업 쉬어슨 레흐만(추
후 Smith Barney로 바뀜)과 그의 처남 보아즈 미숄리와 함께 컴퓨터화된 음
성 메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에프랏(Efrat)을 설립했다. 이와 동시에 이
들은 컴버스(Comverse)라는 회사를 미국 모기업으로 등록했다. 컴버스는
1986년 미국에서 최초 주식공개를 통해 2천만불 자산 가치를 토대로 650만
불을 모금했다. 하지만 경영이 악화되자 미숄리는 그의 지분을 알렉산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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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고 회사를 떠났다. 1980년대말 컴버스는 대형 전화회사들을 위한 음성
메일 시스템 개발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1990년대에는 이 부문의 세계적
인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면서 급성장했다. 따라서 컴버스는 체크포
인트, 암독과 함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3대 하이테크기업으로 부상하게 되
었다.

1983: 디지털 프린터기(E-Print 1000)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인디고(Indigo)
가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설립 10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순식간에 1억
불을 모금한 이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회사 창립 회장
베니 란다는 2001년 가을 휴렛패커드에 주식 스와프 방식으로 8억불에 매각
했다.

1987: 디지털신호처리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디에스피(DSP)가 다비디 길
로에 의해 설립되었다. 디에스피는 추후 디에스피지(DSPG)와 디에스피씨
(DSPC)로 분리된다. 디에스피지는 1994년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그 핵심
사업은 IMT2000, VoDSL, VoIP 및 인터넷 폰용 칩 생산, 디지털 자동응답전화
기와 유선 전화 발신번호 표시 시스템, 음성압축기술과 솔루션이다. 창립자
길로씨는 1997년에 휴대폰 칩 제조업체 DSPC를 BMCE 소프트웨어사에 16억
7천만불에 매각하고 DSPG도 떠났다. 그가 떠난 DSPG는 디지털신호처리기
술에 있어서 계속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해오고 있는 가운데

2002년 봄부터는 디지털 통신과 멀티미디어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아일랜
드계 통신회사와의 6억불 규모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나. 왕년의 통신기술 스타 기업들

교환/전송시스템

- 타디란 통신: Digital public switching, transport and access systems,
   data communications, multiplexing equipment, wireless local loop, business
   telecom systems and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해외 전략적 제휴업체로
   는 Newbridge, Hughes Network Systems, Raychem, DSC and IBM이 있다.
   이 회사는  1990년대말 ECI에 흡수 통합되었다.

- 텔라드 통신: Public and private switching systems, SONET and SDH
   transmission products, ATM and frame relay switches and customer premises
   equipment. 세계적인 통신 장비업체인 노르텔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1997년 초 45백만불에 텔라드의 주식 20%를 이양하고, 자사의 통신
설비를 노르텔에 OEM 조건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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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인터넷폰
  

- 나이스 시스템: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ed) logging, monitoring and
   management solution for voice, fax and data. 나이스의 컴퓨터 전화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고객 전화응답이나 공항 관제소의 이착륙 항공기와의 교신
   에 사용된다. 이들 시스템은 정부와 군부대의 보안 관련 통신정보관리
   에도 크게 사용되고 있다. 이 회사의 시스템은 현재에도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나스닥 주가도 10불대 이상이다.

- 보칼텍: 1995년에 인터넷폰을 개발하여 세계 통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
고, 당시 전문 분석기관들은 인터넷폰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할 것
이라고 예측하면서 보칼텍이 1990년대 말경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의 통신시장 침체와 함께 그러한 예측
이 빗나가고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고 나스닥에서의 주가도 1
불을 넘지못하고 있다.

위성/무선통신

- 길랏: 1993년 통신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세계에서 두번째 가는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기술로 설립 2년만에 통신업계에 혜성
과같이 부상했다. 1990년대 후반 내내 고속성장하여 2000년 최고 절정기
에는 나스닥 거래 주가가 180불을 상회한 적도 있다. 그러나 2000년 후
반기부터 통신시장이 얼어붙게 되자 그 동안의 과도한 투자가 오히려
경영의 큰 부담이 되었다. 기업 경영악화를 보고 주식시장에서는 순식간
에 빠져 나갔다. 현재 주가는 0.6불 수준이다. 최고 절정기 주가에 비하
면 300배 이상이 떨어진 셈이다.

브로드밴드 전송

- 오르킷트 통신: 기존 銅線에서 광대역전송시스템을 위한 고속 디지털 모
뎀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1997년 세빗에서 최우수 통신 하드웨어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하다. XDSL(Digital Subscriber Line) 기반에서 오르킷트
시스템은 통신사업체로 하여금 초고속 인터넷 연결, 멀티미디어 응용 및
ATM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한
품목은 다음과 같은 xDSL계열 제품: ADSL, SDSL, HDSL 및 VDSL이다.
해외 전략적 제휴선은 후지쓰, 로크웰 및 지멘스. 그러나 이 회사도 통
신분야의 경기 침체기에 경영악화로 현재 나스닥 상장 주가가 1불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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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관리/빌링시스템

- 팀 텔레콤: 유무선 및 휴대폰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을 제
공하는 이 회사는 완벽하고 정확한 화상처리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네트
워크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회사의 설비에 대한 주요 수요자는 국별 공공 통신사업체, long
distance carriers, local exchange carriers(LECs), competitive access
providers(CAPs) and cellular network operators. 이 회사는 노르텔, 모토롤라,
ECI 텔레콤 및 지멘스와 제휴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가 14불대로서 경영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유망 벤처기업 해외 매각: 12건 140억불

지난 4년 동안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의 해외매각 실적이 스왑거래방식
을 포함하여 금액 기준으로 총 140억불을 초과했다. 이는 이스라엘 현지 업
계에 널리 알려진 대형 거래 12건의 실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
함되지않은 거래 실적을 감안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

다.

이같은 대형거래는 이스라엘의 젊은 과학두뇌들을 하이테크업계로 더욱

강력하게 흡입하는 역할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갈 때부터 가능하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하이테크 관련 부대 배치를 원할 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입학할 때 전자/통신분야가 단연 인기가 최고다.

이러한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이같은 하이테크 열기에 기름을 뿌린 일이

1998년에 벌어졌다. 그것은 20대 컴퓨터광(狂) 세명이 2년만에 인스턴트 메
시지 기술을 개발하여 아메리카 온라인(AOL)에 현금 3억불을 받고 판매한데
에 기인했다. 1인당 6천만불씩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나머지는 기술개발 자
금을 투자하고 사업화시킨 3인 주인공의 한 아버지와 몇몇 투자가에게 떨어
졌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1억 2700만불을 더 받게 되어 있었
다. 이는 이스라엘 하이테크 역사상 최초의 대형 성공담이다. 아메리카 온라
인은 이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자사 인터넷 회원들간의 실시간 교신을 가능

케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요즘 국내에서도 크게 보급되고 있는 마이
크로 소프트사의 메신저 프로그램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개발했

던 것이다. 인스턴트 메시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켜
본 이스라엘 하이테크 분석가들은 4억 700만불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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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인들이 개발한 하이테크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에 의해 인

수되었다. 12건의 대형 거래 중 11건이 미국 기업에 의해 인수가 이루어진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스라엘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과 통신에 있어서
기발하고 탁월한 신기술을 개발해내기 시작하자 미국 정보통신업계의 대표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하이테크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루선트 테크놀로지가 이스

라엘의 메트로 광(光)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 크로마티스 네트워크를 찍었다.
루선트는 2000년 5월말에 비상장 개인기업인 크로마티스를 스왑거래방식으
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거래규모인 총 48억불에 매입했다. 거래는 루선트
가 2000년 5월 30일 마감 기준의 자사 주가 58.91불을 적용을 근거로 45억불
어치를 크로마티스 주주에게 건네주고 크로마티스 핵심 임직원에게 1억
4500만불어치의 주식을 배당해주는 조건으로 성사되었다. 따라서 크로마티스
의 공동 창립자 2명은 각각 7억 2500만불어치의 루선트 주식을 취득했고, 크
로마티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지 벤처투자사와 소로스 펀드사 및 체이

스 맨해턴 그룹 등이 나머지 주식을 배당받았다. 초대형 스왑 거래를 끝낸
루선트회장 리처드 맥긴씨는 크로마티스를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고객들에게

광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업

재도약의 계기를 기대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의 대형 매각 사례>
                                                      (단위: U$백만)

이스라엘의 판매 기업 외국의 인수 기업
연도

기술분야 회사명 회사명 국적
거래액

2002 Digital printing Indigo HP 미국 800
2001 Application integrator TopTier Software SAP AG 독일 400
2000 Networking system Chromatis Lucent 미국 4,800
2000 Communication Galileo Marvell 미국 2,800
2000 MPEG-2 compression VisionTech Broadcom 미국 780
2000 Digital prepress Scitex Creo 미국 500
2000 XML Tradeum VerticalNet 미국 480
1999 Soft Ware New dimention BMC Software 미국 650
1999 Soft Ware Memco Platinum 미국 550
1999 Wireless DSPCommunication Intel 미국 1,600
1999 ICQ Mirabilis AOL 미국 400
1999 Broadband  silicon Libit Texas Instruments 미국 357
합계 12 12 12 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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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거래 중 TopTier, DSP, Mirabilis는 현금지불 조건, 나머지는 대부분이
주식 스왑 거래였음.

4. 유명 工大가 다국적 기업 부른다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진출한 외국 하이테크기업은 모토롤라다. 1964년에
이스라엘에 자회사를 열었다. 모토롤라 이스라엘은 미국 이외의 외국에 진출
한 최초의 해외거점이었다. 40여년 동안 모토롤라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경영
결과로 지금은 가장 현지화된 외국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모토롤라
이스라엘 사장은 현지 업계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외국기업

대표인지 자국기업 대표인지 그다지 구분이 안될 정도다.

 텔아비브 북쪽의 외국인 주거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모토롤라 이스라엘 그

룹은 H/W와 S/W뿐만 아니라 초대규모집적회로(VLSI) 디자인, 디지털신호처
리, 마이크로 통제 시스템 개발,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과 제조에 주력하고
있다. 모토롤라 이스라엘은 모토롤라 미국 이외의 최대 반도체 디자인 센터
를 가동하고 있어 본사에서도 중요한 해외거점이다. 모토롤라가 운영하고 있
는 기업수는 14개사이고, 2001년 총매출 실적은  거의 9억불, 그중 4억불 가
량은 해외수출 실적이다.

모토롤라 다음으로 진출한 하이테크 기업은 IBM. 1972년 하이파에 R&D센
터를 세웠다. IBM은 하이파 연구개발센터에서 자사의 차세대 사업인 초대규
모집적회로(VLSI) 디자인, 기술 검증, 서버 시스템 저장, 컴퓨터 시스템, 언
어 및 환경 프로그래밍, 첨단 응용 등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IBM
하이파 R&D센터가 최근에 개발한 제품은 하드디스크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는 컴퓨터다. 현재 시제품 단계의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가 시판되기 시작
하면 원거리에 위치해있는 디스크 속의 정보를 자유로이 불러올 수 있고 원

거리 저장도 가능하게 된다.

1974년에는 인텔이 하이파에 R&D센터를 세웠다. 이는 인텔의 북미 이외
의 첫 해외 거점이었다. 인텔은 이스라엘에서 펜티움 칩을 디자인하는 성과
를 얻었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는 차세대 휴대용 컴퓨터 개발를 계획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을 노리고 있는 컴퓨터는 세
계 어디에서든지 통신이 가능한 최저가의 가벼우면서 전력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절전형 고성능 컴퓨터이다. 인텔은 하이파 R&D센터 진출 이후 계
속 사업을 확장시켜 현재 전국 4개처에 R&D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루살렘과
키르얏에 대단위 칩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키르얏
갓의 제 2공장은 투자비 40억불에 달하는 초대형으로서 이스라엘 정부로부
터 총투자액의 12.5%에 해당하는 4억불의 현금을 지원받았다. 인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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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모두 5200명이고 연간 수출실적은 20억불에 달하는
현지 대기업 중의 대기업에 속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칩을 디자인하고 생산
하면서 동시에 유망 벤처기업들에 대한 초기 발굴과 투자로 기술 아웃소싱

에도 소홀히 하지않고 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마이크로 소프트, 퀄컴, 휴렛패커드도 경쟁적으로
하이파에 R&D센터를 설립했다. 우리 기업들도 이스라엘 R&D 센터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포기하게 되었다.

하이파는 중부 텔아비브에서 북으로 약 8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항구도시이다.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이 여기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일
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MIT로 통하는 테크니온공대가 하이파에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열 손가락 내에 들어가는 명문이다. 통신이나 컴퓨터학과에 있어
서는 MIT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학생들이 인공위성을 직접 디
자인하여 몸체를 제작해서 발사할 정도이다. 그 첫 위성이 1998년 7월에 이
미 발사되어 현재까지 궤도이탈 없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 학교는 이스라엘
이 독립도 되기 전인 1924년에 설립되었다. 초대 총장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그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생존해나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전문적인 기술개발밖
에 없다.”

테크니온은 이스라엘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의 피나는 기술개발은 사
막에 꽃을 피웠고, 습지대를 농업용 옥토로 바꾸었으며, 모래를 실리콘으로
만들었다. 테크니온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연구력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들이 특히 강한 분야는 수(水)처리, 토양과 식품처리, 통신과 전자
분야, 광학, 의료부문이다. 교수와 학생이 일치된 연구열기에 실험실은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테크니온에서의 연구활동은 실용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응용이 없으면 값어치가 없다.
신기술 개발은 그 응용 못지 않게 시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연
구과제를 제때 마치지 못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그만 포기하라고

한다. 이유는 개발연장 기간 중에 다른 경쟁자가 벌써 그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1927년부터 현재까지 테크니온이 배출한 졸업생은 5만명이 넘는다. 세계
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졸업 후 이스라엘 하이테크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하이테크 분야의 창업자와 관리자 중 70% 이
상이 테크니온 출신이라는 통계에서 반증된다.

  다국적 하이테크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하이파로 몰려든 이유는 바로 이

러한 테크니온 출신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함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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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스라엘 技術院, 테크니온(Technion)공대

  
ㅇ설립년도: 1924
ㅇ소재지: 하이파
ㅇ학교 구성

- 단과대학 수: 19
- 부설연구센터 수: 40
- 부설연구원: 11
- 산하 기업체 수: 58(인큐베이터 입주 업체 포함)
- 건물: 100동
- 기숙사 학생 수용 능력: 4,000명
ㅇ재학생 수: 총 12,700

-학부과정: 9,214
-석사과정: 2,858
-박사과정: 628
ㅇ졸업생수(1927-1999): 49,258
ㅇ교직원 수: 864
*이스라엘 전자산업체 관리자 74%가 테크니온 출신

5. 시장 흐름 읽는 정부의 기술진흥정책

이스라엘이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기술시장에 혜성과 같이 출현하게 된
이면에는 정부의 시의 적절한 하이테크 진흥정책도 크게 한 몫 했다. 1984년
에 이미 산업연구개발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정부의 본격적인 기술진
흥정책이 펼쳐진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사정을 보면, 구소련권으로부터 한해 수십만명의 유
대인들이 대거 귀환해 왔는데, 그 중에는 뛰어난 과학두뇌와 고급 기술의 엔
지니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들 인력들이 상업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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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1991년에 도입된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창업보
육센터와 같은 제도이다. 이들 과학두뇌들은 과거 거주국에서 연구해오던 자
신의 전문기술을 이스라엘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2년 동안 상용화
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계속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심사에서 통과
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2년 동안 총 20여만불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난 기술인큐베이터에서는 연구실과 행
정지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품 개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텔아비브에서 북으로 40여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 나따니아 소
재 기술인큐베이터의 한 프로젝트는 1998년 초 러시아계 귀환 유대인 물리
학자 두 명과 기존 이스라엘 비즈니스맨 한 명에 의해 공항에서의 폭발물

검색대를 개발하고 있었다. 러시아 거주 당시 이 분야의 특허를 54개 획득한
여자물리학자와 같은 분야의 특허 25개를 가지고 있다는 남자 물리학자는
영어를 한 마디 할 줄 몰랐다. 그들은 오로지 연구개발에만 전념했다. 외부
마케팅과 행정은 영어가 유창한 비즈니스맨이 맡고 있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던 시스템은 공항 검색대를 지나치는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폭발물을 추적

해낸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4년 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큐베이터 사무국에 연락을 취해 봤으나, 이미 2년 전 미국 기업에게
판매되어 인력과 함께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기업 인수측의 요청에 따라 미
국 연락처나 최근 소식 일체가 비밀이었다.

이러한 기술인큐베이터는 이스라엘 전국에 23개가 가동되고 있다. 그 수
는 사정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이들 인큐베이터는 대개
대학교, 지방정부 또는 대기업이나 지주회사에 의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큐베이터당 연구 프로젝트는 대개 평균 10개 수준이다. 최근에는 바이오와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 인큐베이터도 생겨나고 있다. 인큐베이터 연구 프로
젝트 대부분은 구소련권 출신의 과학두뇌들에 의해 진행된다.

현재까지 총 650개 이상의 연구프로젝트가 2년 과정의 인큐베이터를 졸업
했다. 이 중 58%가 벤처캐피탈사나 개별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에 성공했고, 19%는 이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큐베이터 이외에 이스라엘 정부가 성공시킨 기술진흥정책 수단은 벤처

자금 조성이다.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2년이 경과한 92년 말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의 벤처투자 자금을 자국의 하이테크 개발 프로젝트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1억불의 종자자금을 투입하여 요즈마(Yozma)라는
펀드를 조성했다. 요즈마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투자회사,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과 공동으로 다수의 합작투자펀드를 만들어 나갔다. 보통 2천만 내
지 3천만불 규모의 새로운 펀드 하나에 요즈마가 500여만불을 출자하고, 나
머지는 외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투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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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세계적인 인터넷 열풍과 함께 이스라엘의

뛰어난 기술은 해외 투자가들과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갔다. 미국의 유수 투
은행들이 하나둘씩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현지의 신생 벤처기업들은 벤처자
금을 지원받으면서 연구개발 경쟁의 불꽃을 튀기면서 신기술을 내놓기 시작

했다. 요즈마가 영업을 착수한지 4년만에 이스라엘 내 벤처캐피탈 규모가 8
억불로 늘어났고 그 동안 200개사 이상의 신생 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자금
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1997년 3월 이스라엘 하이테크가 세계 금융계에 충분
히 알려지고 외국의 투자사들이 현지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더 이상

요즈마를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요즈마는 정부 결정에 의
해 민영화되었다.

2002년 8월 현재 이스라엘내 투자펀드 수는 총 165개이다. 이 중 이스라
엘 자체 펀드는 120개이고, 외국 펀드는 45개사이다. 현지 하이테크 기업들
이 이들 투자사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실적은 2000년 한 해에 31억불이
었다. 이스라엘에서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하이테크 기업 수는 현재까지
모두 1천개사가 넘는다.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은 하이테크 기업에게 돈을 투자해놓고 빠른 시일내

에 황금알을 낳아주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 거위가 황금알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 알을 부화하기 전에 미리미리 구매자를

찾아 나섰다. 구매자를 찾는 곳이 대개 나스닥이었다. 상장과 함께 투자금의
수배 또는 수 십 배의 수익을 확보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스닥 상장 대신
세계적인 대기업에 기술을 판매하는 딜을 하기도 했다. 나스닥 상장 이후에
대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힘차게 진출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이들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공로가 지대했다. 따라서 요즈마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이스라엘 정부의 벤처캐피탈산업 육성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기술개발 사령부 수석과학관실(OCS)]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정부의 기구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구
가 있다. 그것은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행정부서에 있는 수석과학관실
(OCS: Office of Chief Scientist)이다. 이 기구는 소속 행정부 업무와 관련된 기
술연구개발정책을 총괄 지휘한다. 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를 보이는 증거이다. 수석과학관실 중 규모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부
서는 상공부와 농무부다. 특히 상공부 수석과학관실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기구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조직 개요를 알아본다..

         ㅇ설립 목적: 이스라엘내 산업연구개발(R&D for Industry)의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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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정부 정책 이행

         ㅇ구성: 수석과학관(차관보급) 이하 상근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30여명

- 수석과학관은 보통 외부의 공학박사 영입

         ㅇ연간 예산: 약 US$230백만(2002년)
         ㅇ주기능: 각종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추후 일정
                   비율의 로열티 부과

         ㅇ신기술 개발 지원 대상 프로젝트

     -일반적인 R&D : 혁신적인 제품 개발 기술로서 승인 R&D
                             지출 총액의 50%까지 지원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R&D: 승인 R&D 지출 총액의 30%

                                         까지 지원
     -창업기업의 R&D: 승인 R&D 지출 총액의 66%까지 까지 지원
     -R&D 사업 타당성 및 시장 조사 지원: 지출총액의 50%까지

             로서 건당 최대 지원액은 US$30천임.
          ㅇ성공적인 정책: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운용, 요즈마펀드조성,

외국과의 공동연구개발기금 조성

6. 미국 증시 진출 103개사 주식 동향 분석

이스라엘 하이테크 업체들 중에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적지않다.

그 주된 이유는 미국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고 마케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대개 이스라엘에 R&D센터를 두고 있다. 자체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뉴욕이나 실리콘 밸리에 본사를 설립하면서 현지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도 한다. 글로벌 마케팅체제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미국회사로 알려진다.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한국 자회사 또는 대리점의 경영자나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제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 완료 또는 글로벌 마케팅 단계

로 접어 들 때면 미국 자본시장으로 달려 갔다. 기술개발자나 업체가 어떻게

미국 증권시장에 가서 기업공개로 큰 돈을 끌어 모으는지를 몰라도 이미 초

기 단계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사들이 자신들의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서 투

자사를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이러한 나스닥 진출행렬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3년과 1994년 두 해 동안 16개사가 나스닥에 진출했는데, 이는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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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0년 동안 진출한 기업이 모두 15개사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큰 증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증가세는 1990년대 후반기에 더욱 가속화되어 5년 동

안 총 46개사 나스닥과 뉴욕증권시장으로 뛰어 들었다. 이는 이스라엘 기업

의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연대별 실적(1970년대 3개사, 1980년대 15개사,

1990년대 초반 23개사, 1990년대 후반 46개사, 2000년대 16개사)에서 잘

나타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스닥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캐나다 다음으

로 많이 진출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8월 현재 이스라엘 기

업들의 미국 증시 진출 현황은 나스닥 93개사, 뉴욕증시 6개사 그리고

AMEX 4개사로 총 103개사다.

연대별 미국 증시 진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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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에 진출한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

작한 IT 붐과 함께 주가 급등기를 맞이했다. 상장 당시 주당 2불 내외 수준

이던 주식이 몇 년 사이에 수 십 배에서 수 백 배까지 치솟는 기업도 있었

다. 이스라엘 군정보부대 출신의 젊은이가 개발해낸 방화벽의 체크포인트는

1996년 상장 이후 1999년 초반까지 2불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다가 1999년

후반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2000년 중반 최절정기에는 주가가 120불

에 육박하여 주식시가 총액이 300억불을 넘기도 했다. 체크포인트 이외의

이스라엘 대표적인 IT 기업들인 머큐리, 컴버스와 암독도 최고 절정기의 주

식 시가 총액이 수백억불에 달했다. 1993년 이스라엘 북부 산악지대의 조그

만 창고에서 창업된 길랏 새털라이트는 1990년대 말경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유망 벤처기업으로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주가가 180불을 상회

했다. 1997년에 별도 설립한 자회사 멘터지의 나스닥 주가가 180불을 넘겼

다.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9년과 2000년 이 시기

에 미국 증시 진출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들의 계속되는 팡파레에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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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벤처업계는 신기술 개발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외국 투자가들은 돈 보

따리를 들고 이스라엘에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황금알을 낳아줄 유망기술 발

견에 혈안이 되었다. 이 무렵 이스라엘 정부와 업계는 하이테크를 경제발전

의 원동력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성지보다는 기술기반의 비

즈니스 중심국가로 바꿔나가겠다는 기대와 각오가 대단했다.

그러나 2000년 후반부터 밀어닥친 하이테크 침체의 늪은 이스라엘의 꿈

을 꺾었다. 글로벌 마케팅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다는 명분 하에 대대적

인 투자로 서비스망과 판매망을 갖춘 기업들은 시장이 식으면서부터 매출규

모와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많은 기업들이 적자경영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채는 급속도로 늘어갔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축은 금융경제

에도 즉각 반영되어 주가도 폭락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 백 불에 달하던

주가가 어느새 1불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다. 현재 나스닥 진출 이스라엘 기

업 주식 시가 총액을 모두 합쳐도 잘 나가던 때의 체크포인트 주식 시가 총

액을 밑도는 250억불에 불과하다. 적자경영과 부채 증가는 사업 축소와 종

업원 해고로 이어져 오늘의 이스라엘 하이테크 업계는 실리콘 밸리와 마찬

가지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가 폭락은 나스닥과 뉴욕증시에 상장된 5

대 기업의 주가 변동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미국 증시 진출 이스라엘 5대 상장사 주가 변동과 현재 시가 총액

회사명 최고가 현재가 최저가 시가총액(U$)

테바제약 78.75 68.53 6.031 8,763,479,340
체크포인트 118.583 15.8 1.813 3,601,025,400
머큐리 162.5  21.71 1.75 1,816,844,770
암독 96   7.83 6.55 1,742,409,900
컴버스 124.75   7.64  2.396 1,428,909,200

주: 상기 주가의 현재가와 시가 총액은 2002년 8월 13일 기준 나스닥과 뉴욕증시(암독)

    주가이며, 최고가와 최저가는 최근 10년 동안의 변동 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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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주가 변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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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에서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간판급 기업들의 현재 주식 시가 총

액이 수백억불에서 수 십 억불로 줄어들었다. 주가도 10불대에서 오르락 내

리락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기술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약사 테

바가 이제는 미국 증시 진출 기업 중에서 가장 주식시가 총액이 큰 기업으

로 부상했다. 1982년 나스닥에 진출한 테바는 주식의 최고가와 현재가가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 총액에 있어서 2위인 체크포인트보다 50억불

이나 많은 88억불에 달한다.

아직 완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계속 연구개발 단계에 있거나 생산품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시장수요가 없는 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엉망이다. 이들

의 현황은 주가 분포도에서 쉽게 나타난다.

이스라엘 기업들의 미국 증시 현재 주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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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미국 증시 진출 103개 기업체 중 주가가 1불이 안되는 기업

이 30개사나 되고, 약 70%가 5불 미만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주가가 30불을 넘는 회사는 테바와 또 다른 제약회사(현재가 30.4

불) 타로밖에 없다. 이 두 회사 모두 신약제조 기술개발과 동시에 직접 약품

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테바는 이미 세계에서도 열 손가락 내에 들어가는

다국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종합제약회사가 되었고, 타로는 피부약품 개발에

전문화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나스닥 진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적정 시기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뇌충추신경 조

절, 암 치료 , 약물전달, 생물정보학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어 머잖아 1990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대체하는 이스라엘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스닥 진출 이스라엘 기업 주가 동향
                                                     (단위: U$, U$백만)

No 회사명 분야 상장 현재가 최고가 최저가 시가총액 비고

1 Teva pharmaceutical ind 바이오 1982 68.5 78.8 6 8,764 　
2 CheckPoint Soft.Technol. IT 1996 15.8 118.6 1.8 3,601 　
3 Mercury Interactive Corp. IT 1993 21.7 162.5 1.8 1,817 　
4 Amdocs IT 1998 7.8 96 6.6 1,742 NYSE
5 Comverse Technology 통신 1986 7.6 124.8 2.4 1,429 　
6 Partner comm. 통신 1999 4.6 26.1 3.5 827 　
7 EFI Electronics for Imag IT 1992 14.2 69.3 2.3 770 　
8 Taro pharmaceutical ind. 바이오 1982 30.4 49.7 1.9 650 　
9 Elbit Systems 방산 1996 16.4 20.3 6.8 626 　

10 Supersol 식료품 1998 14 20.6 10.3 584 NYSE
11 Orbotech 반도체 1984 17.5 77.3 2.9 557 　
12 D.S.P.Group 반도체 1994 15.3 74.5 3.4 412 　
13 Koor Ind. 제조업 1995 4.5 26.6 4.1 371 　
14 Blue Square Israel 식료품 1996 10.3 19.6 9 337 NYSE
15 Precise Software sol. IT 2000 11.4 44.4 6.5 328 　
16 Given Imaging 의료기 2001 11.4 19 7.2 286 　
17 Verisity IT 2001 14.7 24.9 6.3 284 　
18 Bio-Technology General 바이오 1983 4.1 21 1.5 237 　
19 ECI Telecom 통신 1983 2.2 45 2 202 　
20 M-Systems Flash Disk 반도체 1993 7 46.9 1.1 187 　
21 Lumenis 의료기 1996 4.5 46.5 2.8 167 　
22 T.T.I. Team Telecom Int'l 통신 1996 14 51.1 3 164 NYSE
23 Elron Electronic Ind. 산업 1982 7.6 55.1 6.8 162 　
24 ECTel 통신 1999 9.4 41.3 8.3 154 　
25 Delta Galil Ind. 섬유 1999 7.9 25.2 6.7 151 　
26 Matav Cable Syst.Media 방송 1996 10.3 73.5 8.8 147 NYSE
27 Nice Systems 통신 1996 11 100 8.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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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Radware 통신 1999 8.5 87 6.6 137 　
29 Elbit Medical Imaging 의료기 1996 5.4 14 3.4 127 　
30 Tower Semicon 반도체 1994 5 43.5 3.8 127 　
31 Retalix IT 1999 10.9 31 3.1 124 　
32 Formula Systems IT 1997 10.5 92.2 8.5 108 　
33 American Israeli Paper 제지 1980 25.2 83.5 25 98 AMEX
34 Technomatix technol. IT 1993 8.7 50.3 2.8 91 　
35 Scitex corp. 자본재 1980 2 44.4 1.9 86 　
36 Audiocodes 통신 1999 2 76 1.6 80 　
37 Paradigm Geophysical IT 1998 5.1 10.1 3 76 　
38 RadVision 통신 2000 4.1 51.8 4.1 74 　
39 Ampal 보안 1979 3 35 3 60 　
40 Elscint 의료기 1972 3.5 43.1 3.2 58 NYSE
41 Pharmos 바이오 1983 1 15.4 0.5 57 　
42 Tefron 섬유 1997 4.3 27.2 1.2 53 NYSE
43 Fundtech IT 1998 3.7 47 3 52 　
44 Alvarion 통신 2001 1.9 53.1 1.6 52 　
45 Lan-Optics 통신 1992 6.5 43.8 1 47 　
46 Electric Fuel Corp. 생활용 1994 1.4 23.9 0.7 43 　
47 Magic Software Enterp. IT 1991 1 33 0.6 43 　
48 Metalink 반도체 1999 2.2 73.5 2 42 　
49 Compugen 바이오 2000 1.5 19.4 1.4 38 　
50 Jacada IT 1999 1.9 37.4 1.6 35 　
51 Ceragon Networks 통신 2000 1.3 32.9 1.2 28 　
52 Crystal Systems Sol. IT 1997 2.7 33 1.9 27 　
53 Mind CTI IT 2000 1.2 14.1 1 24 　
54 Sapiens Int'l Corp. IT 1993 1 28.8 0.6 24 　
55 Optibase 통신 1999 1.8 45.6 1.6 23 　
56 Nova Measuring instrum. 자본재 2000 1.6 20.1 1.5 23 　
57 NetManage IT 1993 0.3 34 0.2 20 　
58 Internet Gold Golden 인터넷 1999 1.1 50 0.5 19 　
59 Aladdin knowledge syst. IT 1993 1.6 44.8 1.5 18 　
60 Orckit comm. 통신 1996 0.8 40.8 0.7 18 　
61 Camtek 자본재 2000 0.8 11.5 0.8 18 　
62 Nur Macroprinters 자본재 1995 1.1 21 0.8 16 　
63 Gilat Satellite Networks 통신 1993 0.6 181.5 0.6 15 　
64 B.V.R. Systems 항공 1998 1.8 13.1 0.9 14 　
65 Carmel Container Syst. 컨테이 1986 5 17 4.6 12 AMEX
66 Attunity IT 1992 1.2 37.5 0.7 12 　
67 ClickSoftware Technol. IT 2000 0.5 9.8 0.3 12 　
68 BackWeb Technologies 인터넷 1999 0.3 59.1 0.3 12 　
69 TAT Technologies 항공 1987 2.4 29.6 0.7 11 　
70 RadCom 통신 1997 1.1 20.5 0.4 11 　
71 Top Image Syst. IT 1996 1.6 16.7 1 10 　
72 RIT Technologies 통신 1997 1 20.1 0.8 10 　
73 Robo Group Tek 산업 1991 0.9 22.8 0.3 10 　
74 Rada Electronic ind. 항공 1985 0.7 25.3 0.6 10 　
75 D.S.S.I Data Systems IT 1992 1.2 16.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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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Madge Networks 통신 1993 0.2 48.6 0.1 9 　
77 Magal Security Syst. 방산 1993 7.9 14.8 1.5 8 　
78 Isramco 석유 1998 3.1 7.5 1.5 8 　
79 VocalTec Comm. 통신 1996 0.6 53.3 0.6 8 　
80 Better Online Solutions IT 1996 1 18.6 0.7 7 　
81 Cimatron IT 1996 0.9 10.8 0.4 7 　
82 I.I.S. Intelligent Info Syst. IT 1984 0.6 34 0.3 7 　
83 Level 8 Systems 산업 1995 0.4 49.1 0.3 7 　
84 A.C.S. Tech 80 제조업 1997 2.2 12.6 1.2 6 　
85 Mer Telemanagement Sol. IT 1997 1 17.8 0.7 5 　
86 Arel Comm & software 통신 1994 0.4 22.5 0.3 5 　
87 Radview Software IT 2000 0.3 9.1 0.2 5 　
88 Eltek 반도체 1997 0.9 9 0.4 4 　
89 ViryaNet IT 2000 1.3 88.8 1.1 3 　
90 Noga Electro-mecha ind. 산업 1998 0.6 7.6 0.5 3 　
91 Scanvec-Amiable IT 1996 0.4 8 0.3 3 　
92 Tioga technologies 반도체 2000 0.1 20.3 0.1 3 　
93 Etz Lavud 합판 1972 1.1 16.1 1 2 AMEX
94 Healthcare Technol. 의료기 1989 0.4 4.3 0.4 2 　
95 Silicom 통신 1994 0.4 23.7 0.3 2 　
96 Elbit Vision Systems 산업 2001 0.3 17.3 0.1 2 　
97 B.V.R. Technologies. IT 1991 0.2 20 0.1 2 　
98 e-SIM IT 2000 0.1 41 0.1 2 　
99 CommTouch Software 인터넷 1999 0.1 68.5 0.1 2 　
100 Mentergy 통신 1997 0.3 183 0.2 1 　
101 T.V.G. Technologies IT 1994 0.2 7.6 0.3 1 　
102 Marnetix Broadband Tech IT 1998 0.1 24.8 0.1 1 AMEX
103 Nexus Telocation Syst. 통신 1994 0.5 40.3 0.9 N/A 　

Source: BigCharts(2002.8.13) 자료 종합
주: 1) 주가는 2002.8.13일 현재 나스닥, 뉴욕증시 및 AMEX 거래가 기준.

      최고가와 최저가는 1992-2002.8월까지 기간 중의 최고/저가임.

   2) 주가단위: 시가총액은 U$백만, 나머지는 U$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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